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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커쳐(Caricature)에 나타난 복식의 해학 

-조오지왕조 시대를 중심으로-

김 경희

서일대학 의상과

현재 거대한 산업으로 형성되어온 만화의 이미지는 상업광고나 정치선전, 공공홍보 등에서 

만화의 매체적 특성을 이용해 많은 효과를 얻고 있으며 복식에도 많이 응용되고 있다. 이러 

한 만화의 선두자인 조오지왕조 시대의 케리커쳐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유행되었다. 케리커쳐의 어원은 Caricare라는 이탈리아어로 '싣는다 또는 '덧붙인다 라는 의 

미로 1646년 이탈리아의 화가인 마시니(Masini)가 그린 ”일그러진 얼굴"을 캐리커처의 시작으 

로 보고 있다.

1770년대 이후 약 100여년간 나타난 캐리커쳐는 현대 만화의 선두주자로 사회적 풍자 중 

특히 패션 캐리커쳐는 오랜 기간을 통해 전 세계 패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케리커쳐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조오지왕조 시대를 중심으로 케리커쳐에 나타난 

복식의 해학성을 분석함으로써 조오지왕조 시대의 생생한 의상 스타일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패션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간파해 패션의 본질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 및 방법은 조오지왕조 시대로 제한하였으며, 문헌연구 방법으로써 국내외 단행본 

과 학위논문 그리고 박물관의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조오지왕조 시대의 케리커쳐에 나타나는 패션은 사회적 해악의 본질로 간주되어 특히 쳇바 

퀴 도는 듯한 패션의 무용성을 부르짖었으며, 상류층의 패션에 대한 신랄한 도덕적 비판과 

재미는 캐리커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케리커쳐에서 전달하려는 것은 인위적으로 꾸며낸 패 

션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신체 형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자연이 진실, 성실, 아름다움, 그리고 

형태적 항구성을 의미하는 반면, 패션은 인공, 불성실, 일시성, 그리고 에로티시즘이라는 메세 

지로 풍자되었다.

캐리커쳐의 목적은 보통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장식으로 

과장된 헤어스타일과 부풀린 가슴, 둔부의 외곽선, 오르내리는 허리선 또는 단단히 조인 코르 

셋 위의 옷감 형태와 같이 구체화되었던 패션에 관한 건축적 아이디어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 

이 다.

케리커쳐에 나타난 복식의 해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체의 자연적인 상태와 화려한 패션의 비틀린 형태를 비교하여 패션 자체가 이상적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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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패션과 이상적인 육체의 미를 대비시킨 패션의 과장된 모습을 풍자 

하였다. 또 인조 가슴과 인조 엉덩이로 신체를 가장하여 화려한 의상을 통하여 성적 매력을 

드러내고, 투명한 옷감 안으로 선명히 보이는 가슴과 유두의 노출을 통하여 에로티시즘을 풍 

자하였다.

다양한 사회 계층의 헤어스타일은 의인화를 통하여 풍자하였으며, 깃털장식이 달린 거대한 

머 리장식을 한 아름다운 귀부인들이 마치 닭장 안에 갇힌 닭처 럼 마차를 타고 가는 케리커쳐 

를 통해서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였던 패션의 추종자들을 풍자하기도 하였지만 이 

것은 실제로 우리 안에 갇혀 팔려 가는 동물들처럼 혼인 시장의 금전적 성격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었으며, 또 젊은 여성들을 위한 계몽문학의 일원으로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야외스포츠 

에 참여하는 케리커쳐를 통하여 일반적인 여성의 의무와 가치를 거부하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패션과 행동양식의 연관성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그 시대의 사회상을 잘 알 수 있는 시사성에 

대하여 풍자하였다. 또 여성복식의 가운라인이나 옷감의 무늬, 장식 등에 관한 당시 스타일의 

겉치레와 과소비 등의 다양성을 묘사하여 자연질서를 왜곡하는 패션의 인공성을 풍자하였다.

이러한 캐리커쳐에 나타난 패션의 해학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상적 패션의 허구성을 향한 

비평을 제공하였으며 이것을 개념화시키는 데에 공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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